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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를 고통 감내력이 매개하며, 이 과정을 정서인식 명

확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445

명(남 218명, 여 227명)을 대상으로 정신화, 정서인식 명확성, 고통 감내력, 경험회피를 측정

하였으며,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신화, 정서인식 명확성, 고통 감내력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경험회피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매개효

과 검증 결과, 정신화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고통 감내력은 정신화와 경험회피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정신화

와 정서인식 명확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고통 감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PSS Macro를 통한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결과, 정신화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서 고통 감내력이 이를 매개하며,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가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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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많은

개인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 속에서 심리적 고통을 쉽게 드러

내기보다는 고통을 숨기거나 회피하고, 스스

로 감내하고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는 편이다.

후자의 경우 결국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만

성화되어 변화가 쉽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상담 이론

적 접근에 따른 각각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정신화

(mentalization)는 Fonagy(1991)가 정신분석과 애

착이론에 영향을 받아 제안한 개념으로, 최근

많은 치료자들이 공통적인 치료 효과 요인으

로 주목하고 있다(Allen, Fonagy, & Bateman,

2008). 정신화는 ‘자기와 타인의 정신 상태에

집중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

기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추론하거나 마음에

근거하여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며, 애착 관계

맥락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능력으

로 설명되었다(Allen et al., 2008). 이는 정신화

능력이 양육자와 같이 가까운 대상과의 애착

관계로 인해 내재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수용 또는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Bion, 1959). 양육

자가 아이의 고통을 처리해주고, 아이의 정신

상태를 즉각 읽어내면 정신화 능력과 같은

상급 감정 조절 기능을 갖게 된다(Gergely &

Watson, 1996). 그러므로 안정애착의 실패에

따른 정신화 능력의 손상은 충동성, 감정조절

의 어려움,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

하게 지각하는 능력의 부족 등을 가져올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0).

이처럼 안정애착을 기반으로 발달하는 정

신화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서 담아내기

(containing), 정서의 활성화(emotional activation)

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서

를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없을 때, 아이는 아

마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제할 것이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하는 것보다 넓

은 개념인 경험회피(experiental avoidance)는 원

하지 않는 다양한 내적 경험 및 그것을 촉발

하는 상황과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의미한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신화의 하위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활용

해 수용과 탈중심화로 정신화를 평가한 선행

연구(이현주, 안명희, 2012;, 김태사, 안명희,

2013)가 있다. 이 때 수용 행동의 점수가 낮을

수록 경험회피의 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

여, 수용의 역관계인 경험회피와 정신화의 관

계를 유추할 수 있다. 김재형(2014)의 연구에

서 낮은 정신화 수준을 가진 어머니는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정하여 고통스러운 정서에 쉽게

빠지거나, 그러한 감정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

한다고 보았다. 이수림과 이문희(2016)는 정서

적 정신화가 어려운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으로 늘어놓거나, 진실한 감정

을 회피하거나, 느낌을 공감할 수 없어 정서

적 통찰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신화에 실패하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정서,

행동에 대한 지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를 견디기가 어려워(이

수림, 이문희, 2016),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

를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Allen et al., 2008; Sharp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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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서 경험은 개인에게 사회에 적

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신호인

것이다. 그것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서는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증

법적 행동치료의 창시자인 Linehan(1993)은 정

서적 고통 자체를 견디어 내는 능력을 의미하

는 고통 감내력(distress tolerance)의 개념을 제안

하였는데, 이는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

연구에서 고통 감내력과 회피 및 지연행동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통

감내력이 낮은 개인들은 주로 경험을 통제하

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회피를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박모란, 유성은 2014;, Magidson et

al., 2013).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손진희, 2015)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정신화, 반추 순으로 고통

감내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utherford,

Booth, Luyten, Bridgett와 Mayes(2015)은 양육에

고통 감내력을 자각하고, 유아있어 높은 수준

의 정신화는 양육자가 자신의 의 고통에 대해

끈기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정신화 증진과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고통 감내력 훈련을 위해 심리 교육적 개입을

한 실험(Allen & Fonagy, 2006)에서, 피험자들은

효과적으로 정신화를 할 수 있었고, 정서적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들로 미루어보아, 고통 감내력에 정신화 능력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

통 감내력은 심리장애의 재발 및 치료과정 등

다양한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

목받고 있으나 아직 개념적인 제안 수준에 머

물러 있으며,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는 변인

이나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지 않았다(서장원, 권석만 2015a,

2015b; 정지현, 2015). 경험회피와 고통 감내력

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며

(박영례, 2016), 정신화 기반 치료 역시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으나 그 과정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이수림, 이문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와 경험회

피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을 매개변인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정서를 조절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정

서조절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는 정서인식

이다. 정서인식을 통해 이후의 과정이 잘 진

행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Salovey, Stroud, Woolery,

& Epel, 2002). 고통 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소로 볼 수 있으며(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명확한 정서인식이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이서

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 명확성(emotional

clarity)은 스스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구체

적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능

력을 말한다(박우리, 2016). 정신화가 애착과

관련되어 억제되어 있거나, 정서적 각성 상태

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치료 초기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 상태 관점에서 이해

하려는 태도로 내담자 정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신화에는 발달

단계가 있어, 정신화가 진행되고 나서도 개인

에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전의 모드로

후퇴할 수도 있다(반건호, 2013). 그 중 가장모

드는 일종의 유사 정신화(pseudo-mentalization)라

고 볼 수 있으며(Bateman & Fonagy, 2012), 타

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222 -

확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성격장

애 환자는 정신화의 여러 측면 중 인지적 과

정에 능숙하여 인지통찰을 통해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읽는데 능숙하다(Bateman, Bolton, &

Fonagy, 2013). Dolan과 Fullam의 연구(2004)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 또는 정신증을 가진 범죄

자 집단에게 정신화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

지적인 면에 초점을 둔 마음이론 능력(이수림,

이문희, 2014)을 측정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론 능력은 비교적 손상되지 않았으며 범죄 행

동 방식을 유지하는 데에 적응적이기까지 했

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 감내력에 대한 연구

에서는 비교적 다른 심리적 장애 집단에 비해

고통 감내력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Daughters, Sargeant, Bornovalova, Gratz, & Lejuez,

2008). 또한 고통을 지나치게 견디는 현상인

고통 과잉 감내 역시 결국 부적응적 증상을

유발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서장원, 권석만, 2015b). 이

처럼 높은 정신화가 높은 고통 감내력만을 예

측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 관계를 보완

하는 조절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 사이의 조절변인이 검

증된 바가 없으나,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단일한 정서변인보

다도 두 개 이상의 정서변인의 유기적 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제안(Gohm, 2003; 최해연,

2008)이 있으며, 정서인식 명확성은 적응적 기

제로 작용하여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인

다(이경희, 김봉환, 2010).

만약 개인이 유사 정신화 상태 또는 애착

트라우마를 가졌을 때, 개인의 애착을 자극하

면 감정 각성의 결과로 정신화가 방해받을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0). 따라서 상담 장

면에서 정서적 경험의 신체적인 면에 집중하

여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경험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teman & Fonagy, 2012). 즉,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느낌

을 인식하면서도 느낌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경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이 고통

감내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화가 고통 감내

력을 거쳐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다면, 치료적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 경험회피

의 매개효과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매개된 조절효과라는 종합적인 모

형을 검증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영향을 통합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변인들의 특

성을 관계적인 맥락에서 봄으로써, 상담 개입

의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보고자 하였

다. Gratz와 Tull(2011)이 고통 감내력에 대해

제안한 자기 조절 자원 모델에 의하면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일

종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고갈된 자기

조절 자원은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채워지기도 한다(Schmeichel &

Baumeister, 2004). 이는 타인과의 관계가 고통

감내력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김영근(2015)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고통스러운 정서에 지나치게 압도될 때 조절

해나가는 과정을 상담자가 함께 함으로써 내

담자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의미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고통스

러운 경험을 견디어 더 이상 피하거나 억압하

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서적 교류 관계

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경험회피가 일어

날 수도 있다(Mearns & Thorne, 2012).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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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신의 경험에만 몰두하고, 의존하는 경우

에는 표면적으로는 내적 경험을 회피하지 않

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자신만 오

로지 인정하는 ‘나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연관

될 기회는 갖지 못하는 것 또한 경험회피의

맥락일 수 있다(Mearns, 2006). 즉, 경험회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적, 관계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

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은 관계

적·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각 애착

이론, 변증법적 행동치료 등 각기 다른 이론

에서 개념이 제안되었으나 상담적 개입에 의

미 있을 것으로 시사되는 변인들을 설정하였

다. 즉,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매개로 경험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를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할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매개된 조절

효과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1과

같다. 심리치료의 효과성과 관련이 높은 변인

들 위주로 그 관계를 탐색해봄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담 개입 방안의 근거

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리서

치 회사에 의뢰하였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한 인원 400명에서 11.25%를 추가해 총

44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

이터인 총 4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218명(49%), 여성이

227명(51%)이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가 107명(24%), 30대가 107명(24%), 40대가

116명(26.1%), 50대가 115명(25.8%)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149명(33.5%),

부산 33명(7.4%), 대구 22명(4.9%), 인천 30명

(6.7%), 광주 9명(2%), 대전 13명(2.9%), 울산

7명(1.6%), 경기도 110명(24.7%), 강원도 7명

(1.6%), 충청북도 11명(2.5%), 충청남도 9명(2%)

전라북도 5명(1.1%), 전라남도 6명(1.3%), 경상

북도 9명(2%), 경상남도 20명(4.5%), 제주도 3

명(0.7%), 세종 2명(0.4%)이었다.

측정 도구

정신화

정신화를 성찰적 기능(reflective function)으

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Peter Fonagy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신화 성공과 실패 유형의 특

징에 따라서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 박세미

(201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심리화(정신화) 척

도(Self-Rated Mentalization Questionnaire: SRMQ)

를 사용하였다. 자기 및 타인 성찰, 타인의 마

음에 대한 확신, 정서 자각 실패, 경직된 사고

에 관한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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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역채점 문항을 포

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박세미(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명확성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

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

하여 타당화한 특질-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에 대한 주의(5문

항), 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과의 관

련성이 적은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를 제외한

선행연구(이하나 2006)에서처럼,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과 정서인식 명확성 11문항 총 16

문항을 사용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

터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

는 Likert 척도이며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고통 감내력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한 고통 감내력

척도를 박성아(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조절’, ‘감내력과 몰두’, ‘평가’

세 가지 하위요인인 총 15문항으로 재구성되

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 감내력이 낮은 것을 의

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고통 감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성

아(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

났다.

경험회피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

해 수용-행동 질문지Ⅱ(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Ⅱ)를 이용하였다. 수용-행동 질문

지는 수용전념치료에서 경험회피와 이에 대응

하는 개념인 수용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검사 도구이다. Bond와 동료들(2011)은

AAQ-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행동 질문지(AAQ-Ⅱ)를 제작하였다.

AAQ-Ⅱ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기존의

AAQ-16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면서 기존 척도

보다 더 간결하여 심리 측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구와 치료 장면에서 AAQ-Ⅱ를 쓰는 것

이 더욱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

험회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허

재홍, 최명식과 진현정(2009)의 연구에서 한국

어판 수용-행동 질문지Ⅱ의 신뢰도 검증 및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

및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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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확장하

여 Muller, Judd, & Yzerbyt(2005)가 제안한 통합

모형 및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매개된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Muller 등(2005)의 단계적 접

근법에 따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경우 매개된 조

절효과로 구분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먼저 독립변수인 정신화와 종속변수인 경

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

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독립

변수인 정신화와 매개변수인 고통 감내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PROCESS macro에서 model 1을 이용하

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통해 경험회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분석

을 위해 Hayes(2012)가 개발한 PROCESS Macro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설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간접효과에 대한 단일의

추론검정과 경로모형 검증이 함께 이루어진다

는 장점이 있다. 부트스트랩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 사이를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하고,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거쳐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매

개효과가 유의한지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 Rucker과 Hayes(2007)

이 제안한 조건부과정분석 절차를 따라서 단

일모형에 조절모형과 매개모형을 통합하고

Hayes(2015)가 제시한 SPSS Macro에서 model 8

을 이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연구모형을 분

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 간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모든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

1 2 3 4

정신화

정서인식 명확성 .44***

고통 감내력 .46*** .36***

경험회피 -.44*** -.46*** -.69***

M 70 54.64 41.58 35.47

SD 7.28 7.53 9.83 8.07

주. ***p<.001. 1 정신화, 2 정서인식 명확성, 3 고통 감내력, 4 경험회피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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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신화와 고통 감내

력은 정적 상관, 즉 정신화가 높을수록 고통

감내력도 높다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통 감내력 예측 요

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손진희, 2015)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 간에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경험회피가

높다는 선행 연구(박영례, 2016; 안계훈, 2014;

장선경, 2016; Magidson et. al., 2013)의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

성의 조절효과 검증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

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점수를 평

균중심화 한 뒤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

하였다. 표 2를 보면, 정신화와 정서인식 명확

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R2=.015, p<.01).

즉, 정신화가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

인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검증

정신화가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PROCESS

Macro(model 4)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예측변인 가 결과변인 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에 해당되는 이들

의 표준화된 계수는 그림 2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회귀식을 통해서

총효과(total effect: )를 추정한다. 총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의 합산 값으로

산출할 수 있다.

회귀식 1: 

회귀식 2:  ′

회귀식 3:  

( : 예측변인, : 매개변인, : 결과변인,

: 회귀상수,  : 추정오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 R2 F

경험회피

정신화 -.358 -7.085***

.088 54.472***

정서인식 명확성 -.255 -4.400***

정신화×정서인식 명확성 -.021 -3.086** .015 9.525**

주. **p<.01, ***p<.001.

표 2.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그림 2.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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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분석 결과,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거

쳐 경험회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신화가 경험회피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계수 ′는 -.175(p<.001)로 나타

나 매개모형의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에 미

치는 경로계수 는 .62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에 미치

는 경로계수 는 -.502(p<.001)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간

접효과()는 아래에 있는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는 -.313(p<.001)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은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부

트스트랩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변인들을 평균 중심화(centering)한 후, 정

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가 정서인식 명확

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단계 1에서는 독립변수를, 단계 2에서는 조절

변수를, 단계 3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정신화, 정서인식 명확성과 고통 감내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4에서 3단계의 R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전체 설명량은 25.6%로

전 단계와 비교하여 1.3%만큼 설명량이 증가

하였다(R2=.256, R2=.013, p<.01). 즉 정신화

가 고통 감내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5)의 PROCESS Macro(model 1)를 사용

하였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의 효과가 어떠

종속변수 독립변수 B  R2 F

고통 감내력

정신화 .541 8.557
.031 17.974***

정서인식 명확성 .144 1.983

정신화×정서인식 명확성 .023 2.721 .013 7.406**

주. **p<.01, ***p<.001.

표 4.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B SE LLCI ULCI

총효과() -.488*** .047 -.581 -.395

직접효과(′ ) -.175*** .043 -.259 -.092

간접효과() -.313*** .035 -.390 -.246

주. ***p<.001

표 3. 효과분해와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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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평균 및

±1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단순회귀선의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정서

인식 명확성이 높은 수준일 때와 낮은 수준일

때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 변화를 그래

프로 제시하였으며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수준일 때 정신화

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는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인식 명확성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 유의성 검

증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

유의수준 검증에서도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

지 않아 조절효과의 크기도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신화가 높을

수록 고통 감내력이 높을 수 있는데, 정서인

식 명확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의

고통 감내력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질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이

정신화를 통한 고통 감내력의 증가를 조절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앞서 Muller 등(2005)이 제안한 조절회귀모형

과 단순매개모형을 결합한 통합분석모형에 따

라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의 고통 감

그림 3. 조절효과 그래프

정서인식 명확성 B SE  LLCI ULCI

M-1SD .360 .082 4.399*** .199 .521

Mean .533 .063 8.502*** .410 .657

M+1SD .707 .096 7.333*** .517 .896

주. ***p<.001

표 5.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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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의 매개효과, 정신화와 경험회피 및 고통

감내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등

(2007)이 제안한 조건부과정분석 절차를 따라

Hayes(2015)가 제시한 SPSS Macro(model 8)를 통

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정신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고통 감내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2.721, p<.01),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각 =-2.488(p<.05), =-14.740(p<.001)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정신화는 고통 감내력

을 통해 경험회피의 감소와 유의한 관계를 맺

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화

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직접조

절효과가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게 된 것으

로,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해 Hayes

(2012)의 SPSS PROCESS Macro(model 8)를 활용

하여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 표본 추출을 통

해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들

을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평균보다

종속변수: 고통 감내력

   LLCI ULCI

상수 -2.101 .514 -4,091*** -3.1101 -1.0916

정신화( ) .541 .063 8.557*** .4171 .6658

정서인식 명확성( ) .144 .073 1.983* .0013 .2864

정신화×정서인식 명확성( ) .023 .008 2.721** .0064 .0396

R2 .256

F 50.464***

종속변수: 경험회피

   LLCI ULCI

상수 .464 .342 1.359 -.2077 1.1360

정신화( ) -.109 .045 -2.448* -.1971 -.0215

고통 감내력(b) -.459 .031 -14.740*** -.5198 -.3975

정신화×정서인식 명확성( ) -.010 .006 -1.842 -.0212 .0007

R2 .529

F 123.787***

주. *p<.05, **p<.01, ***p<.001.

표 6.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230 -

1 낮은 집단은 매개효과가 1단위 증가할

때 경험회피가 -.181만큼 감소하고, 정서인식

명확성 평균 집단은 매개효과가 1단위 증가할

때 경험회피가 -.268만큼 감소하며, 정서인식

명확성이 평균보다 1 높은 집단은 매개효

과가 1단위 증가할 때 경험회피가 -.355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평균보

다 1 높은 집단에서 기울기가 가장 가파

르게 나타나 조절효과의 크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집단 모두 PROCESS Macro를 이

용한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신뢰

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결과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이 고통스러운 경험

을 극복하도록 하는 애착, 인지행동, 정서적

요인 및 과정 등을 통해 상담의 효과성을 높

일 수 있는 통합적인 요인 및 방안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먼저, 정신화가 고

통 감내력을 통해 경험회피에 영향을 줄 것이

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모형

에서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를 정서인

식 명확성이 조절하는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

하였다. 그리고 정신화, 고통 감내력, 경험회

피의 매개효과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간접효

과를 조절하여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매개로 하여 경험회

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통 감내력의 부족이 부적응적인 회피적 대

처 전략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

를 지지하는 것이다(Mchugh, Reynolds, Leyro, &

Otto, 2013; Simons & Gaher, 2005). 또한 정신

화가 고통 감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는, 타인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및 질적인

상호작용의 조화를 통해서 정신화와 같은 상

징 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고

통 감내력과 같은 개인의 적응적인 감정 조절

의 기능도 내재화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신화 능력은 일차 대상과의 안정적 애착 관

계를 통해 발달적으로 획득되는데(Fonagy et.

al., 2002), 이 시기에 습득하지 못했다 하더라

도 이후 가까운 타인이나 상담자가 정신적 대

정서인식 명확성  SE LLCI ULCI

M-1SD -.181 .044 -.267 -.098

Mean -.268 .036 -.342 -.203

M+1SD -.355 .059 -.474 -.246

표 7.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그림 4. 완전 매개된 조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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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이자 마음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습득이 가능하다

는 점은, 정신화 능력이 초기 경험에 의해 내

면화된 애착도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Fonagy & Target,

2005). 이는 상담자의 정신화와 내담자의 정신

화가 함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치료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수림, 이문희,

2014).

둘째,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에서 정

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유의미

하게 나타나,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에 따라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

을수록 정신화가 높으면 고통 감내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화 능

력에서 인지적․정서적 과정의 통합이 필요하

다는 주장(Bateman et al., 2013)과 맥을 같이

하고, 특히 자기-정서적(self-affective)과정에 대

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경우에 고통 감내력

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Vujanovic, Bonn-Miller, Bernstein,

McKee, & Zvolensky, 2010). 따라서 서론에서

제기했듯 유사 정신화 또는 고통 과잉 감내와

같이 정서적 경험의 의미화 과정이 부족할 때,

명확한 정서 인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이 ‘정신화 → 고통 감내력 → 경험회

피’의 매개모형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신화가 경험회피에 미

치는 영향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가 정

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음으

로써,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단순히 정신화

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통해 경험회피에 미

치는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

면 강렬한 정서의 체험에 있어 정서에 압도되

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

니라 기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

워진다(김수안, 민경환, 2006).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매개된 조절모

형은 선행 연구가 부족한 정신화, 정서인식

명확성, 고통 감내력, 경험회피의 관계를 포괄

적, 상호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이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개인마다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안계훈, 2014), 본 연구를 통해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의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20대∼50대를 연구 대상자로 설정하

여 연구 결과를 좀 더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통 감내력 예측 변인에

대한 정신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화와 고

통 감내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손진희,

2016)가 유일하다. 선행연구보다 폭넓은 연령

층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가 부족

했던 정신화, 정서인식 명확성, 고통 감내력

및 경험회피와 같은 역동적이고 적응적인 기

제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를 파악

함으로써 상담 개입에 있어 관계의 형성 및

정서 경험에 대한 접촉의 증진이 내담자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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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스러운 감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신화 능력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아

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이라는 점을 통해서 상담 개입시 치료적 관계

를 토대로 지금-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내담자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통

감내력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행동적

고통 감내력이나 부적응적 정서 및 병리와의

관련성에서 매개효과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

서는 정신화와 정서적 고통 감내력, 정서인

식 명확성, 경험회피를 변인으로 설정함으로

써 관계적․정서적 맥락에 보다 초점을 두었

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의 매개된 조

절효과를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

성 및 정서적 경험 촉진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정서 조절 및 적응적 대처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내

담자의 정신화 능력, 고통 감내력, 정서인식

명확성을 치료적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독립변인인 정신화는 정신분

석 이론과 애착이론의 통합적 개념으로서 관

계를 기반으로 하며, 매개변인인 고통 감내력

또한 환경적 지지나 다양한 활동 및 수행 등

을 통해 높일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담자의 상태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계를 통한 내담자의 심리적 변화

를 도모하여 성찰적․정서적인 경험의 통합을

촉진한다면, 내담자 안에 좀 더 일관되고 안

정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키워 주는 상담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는 불쾌하고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정서적 신호를 상담자-내담자의 치료적 관계

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보다 더 명확

히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되고, 고통스

러운 감정을 직면하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경험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김

영근, 2016). 심리적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만

을 목표로 하는 문제 중심적 접근보다는 그러

한 과정을 내담자가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치료적 관계의 중요

성을 토대로, 각기 다른 이론의 접점이 될 수

있는 변인들로써 정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

어, 상담 이론에서의 변인을 다각적으로 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상담심리학적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이때까지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고통 감내력을 높여 경험회

피를 감소시키는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정신화가 고통 감

내력을 거쳐 경험회피를 줄이는 것에 대한 자

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화 능

력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통 감

내력이 매개하고,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

절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 안에서 정

서적 의미를 체험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우울 및 불안, 경계선 성격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와 폭식, 음주, 비행 등의 행

동적 문제에서 고통 감내력과 경험회피의 관

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지만,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는 변인을 탐색하여 경험회

피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살펴본 예는 본 연구

가 처음이다.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는 변인

으로는 안정 애착과 연결되어온 정신화와 그

리고 정서 처리 과정 상 첫 번째 단계에 속하

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정신화와 상호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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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감내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상담 현장에서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고 경

험회피를 줄일 수 있는 개입방법에 대한 기초

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추후 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자기보

고식 질문지이므로 측정방법에 제한이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

문항의 오해석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

인 면담이나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변인들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

다. 이후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

서를 고려한 종단 연구 또는 실험 연구를 통

해 이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과,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에서 조

절변인을 탐색했으나 더 많은 매개 및 조절변

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 중심적으로 초

점을 두어 그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보다

더 다각적인 관점으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정신화 능력이 단지 양육자의 적절한

반영과 안정적인 애착에 의해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 또한 이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얽힌 갈등은 안정 애착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

만큼이나 정신화 능력의 발달을 빠르게 촉진

한다(Newton, Reddy, & Bull, 2000). 이것은 정

신화가 관계적인 영향을 포함하며 그것의 상

당 부분이 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지만, 결코

단일 모델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신화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관계의

영향은 하나의 경로라기보다 특정 맥락에 따

라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Hughes & Leekham, 2004). 본 연구에서는 정신

화 능력이 안정적인 애착 환경에서 발달하는

경로만을 보고 상담에서의 의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신화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과도 함께 탐색을 해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

반인의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써

의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 및 정서인식 명확

성의 관계를 살펴보아 상담의 범이론적

(pan-theoretical) 관점으로 통합을 시사했음에

의의가 있다. 특히 부적 정서를 견디는 능력

이 일반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적 문제 예방과 증상 해결에

관한 관점에 대해 정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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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Mentalization,

Distress Tolerance, and Experiential Avoidanc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Clarity of Emotion Recognition

Hyeyul Kim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emotional clarity and distress tolerance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iz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For this purpose, 445 adul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First,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mentalization, emotional clarity, and distress tolera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iz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was partially

mediated by distress tolerance. Thir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motional clarity

mediated the effect of mentalization on distress tolerance. Emotional clarity also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ization on experiential avoidance distress toleranc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ization, emotional clarity, distress tolerance, experiential avoidance, mediated moderating effect


